
새해 첫 주 전국의 휘발유 경유 판

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제

주지역 기름값만 전국에서 유일하

게 올랐다.

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

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

(12월 31일∼1월 4일) 전국 주유소

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

5.5원 하락한 리터(ℓ)당 1577원,

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

8.0원 내린 1492원으로 집계됐다.

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지

난해 10월 둘째주 이후 13주째 하

락세를 이어가고 있다.

1월 첫째주 제주지역 주유소 휘

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6원 오

른 리터당 1607원으로 집계됐다.

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

울(1651원)에 이어 두번째로 가격

이 높았다.

도내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

4원 오른 리터당 1503원이었다.

주간 기준으로 도내 휘발유 경유

가격은 지난해 10월 첫째주(휘발유

1839원 경유 1769원) 이후 13주 연

속 하락했다가 1월 첫째주에는 전

국에서 유일하게 올랐다.

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제

품가격 하락으로 다음주에도 약보

합세를 보이겠다 며 국내 주유소

가격 하락이 이어지겠으나 하락폭

은 둔화하는 양상 이라고 밝혔다.

박소정기자 cosorong@ihalla.com

전세사기피해는 주로 40대 미만 청

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

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

를 열고 847건을 심의, 총 688건에

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

가결했다. 74건에 대해서는 부결,

61건은 적용제외, 24건에 대해서는

이의신청을 기각했다. 상정된 안건

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55건이다.

이 가운데 31건은 요건 충족여부

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

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.

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

해 6월 1일 이후 총 1만944건을 전

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

다. 이 가운데 757건에 대해서는 긴

급 경 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가결

했다.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1166

건(8.7%)에 대해서는 부결, 879건

(6.5%)에 대해서는 적용제외 조치

했다. 395건(3.0%)에 대해서는 이

의신청을 기각했다.

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과 부산

대전지역에서 집중 발생했다. 지역

별로는 ▷서울 2755건▷ ▷경기

2338건 ▷인천 2014건 ▷부산 1281

건 ▷대전 1167건 ▷대구 229건 ▷

경남 160건 ▷전남 156건 ▷전북

133건 ▷광주 127건 ▷경북 123건

▷강원 109건 ▷충남 105건 ▷울산

101건 ▷세종 67건 ▷제주 51건 ▷

충북 28건 등이다.

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연령대는

40대 미만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

했다. ▷30세 이상 40대 미만 5271

건(48.16%) ▷20세 이상 30세 미만

2713건(24.79%) ▷40세 이상 50세

미만 1717건(15.69%) ▷60세 이상

70세 미만 343건(3.13%) 등이다.

심의에서 부결된 사안 가운데서

는 피해자요건 미충족이 1166건을

차지했다. 부결 사유는 ▷대항력

미확보(전입신고 확정일자 등) 40

건(3.4%) ▷보증금 상한제 초과,

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4건

(0.3%) ▷다수 피해 발생, 보증금

미반환 의도 미충족 540건(46.4%)

▷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582

건(49.9%) 이다.

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1일부

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

립 운영하고 있다. 전세사기로 어

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

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

할 수 있다.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

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

사(HUG)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

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

받을 수 있다. 현영종기자

제주 자생식물인 황근이 우수 화장

품 소재로 거듭날 전망이다.

제주테크노파크(제주TP) 생물

종다양성연구소는 유씨엘(주)과 공

동연구로 지난해 멸종위기야생생물

Ⅱ급에서 해제된 제주 자생식물 황

근 세포주를 활용해 피부 건강에

효과가 있는 우수 화장품 소재 기

술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원료공급

체계까지 확립했다고 7일 밝혔다.

기술 개발은 2022년부터 산업통

상자원부에서 지원해온 지역협력

혁신성장사업(R&D) 과제인 제주

천연자원 유래 기내 배양체 및 동

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한 더마코스

메틱 제품 개발 을 통해 이뤄졌다.

연구 결과는 제주TP와 유씨엘

(주)가 지난해 12월 공동 특허출원

했으며, 황근 세포주의 화장품 원

료 상용화를 위해 국제화장품원료

집(ICID) 등재를 마쳤다.

이번 기술은 바이오매스 증진에

서 메틸자스모네이트 처리에 따른

유효성분 증진에 이르는 황근 부정

근 세포주의 총 2단계 배양과정을

통해 배양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포

함하고 있다.

특히 추출물로부터 피부의 히알

루론산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

지표성분을 확인했다.

고대로기자 bigroad@ihalla.com

2023년산 노지온주 경락가격이 다

시 오름세로 돌아섰다.

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

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(KAMIS)

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가락시장에서

노지온주 감귤 상품 5㎏ 한 상자는

평균 2만2338원에 거래됐다.

서울 가락시장 노지온주 상품 5

㎏ 경락가는 지난해 12월 29일 2만

377원에서 30일 1만6701원, 지난 3

일 1만7300원, 4일 1만6635원으로

등락을 거듭해왔다. 하지만 5일 1

만8679원에 이어 6일엔 2만1338원

으로 올랐다.

지난해 12월 말~1월 초 사이 서

울 가락시장 노지온주 5㎏ 한 상자

의 경매가는 1만1400~1만8000원 사

이에 거래됐었다.

노지온주 감귤 소매가격도 소폭

상승했다.

지난 5일 전국 주요 시장 대형마

트에서는 중간크기 노지온주 감귤

10개가 평균 4318원에 판매됐다.

한 달 전에는 3544원에 팔렸었다.

평년에는 2906원에 팔렸다.

제주산 월동채소는 고전을 면치

못하고 있다.

반면 제주산 월동무 상품 20㎏

한 상자는 6일 9005원에 경락됐다.

지난해 12월 28일 1만3801원에서

29일 1만3569원, 1월 3일 1만334원,

4일 9502원, 5일 9657원에 이어 6일

엔 9005원으로 떨어졌다.

지난해 같은 기간엔 9900~1만

3300원 대에 거래됐었다.

제주산 당근 상품 20㎏ 한 상자

는 6일 2만2744원에 거래됐다.

지난해 12월 27일 2만6077원으로

정점을 찍은 후 지난 5일(2만1947

원)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 소폭

반등했다.

당근 20㎏ 한 상자는 지난해 같

은 기간 4만5700~5만100원 선에 거

래됐었다.

양배추 상품 8㎏ 한 망대는 지난

6일 4534원에 경락됐다. 지난 5일

엔 4719원에 경락됐다.

현영종기자 yjhyeon@ihalla.com

2024년 1월 8일 월요일6 경 제

▶아라헌법무사 사무소=11일 창립 3주년을 맞는 아

라헌법무사 사무소(대표 고택영 사진)는 서민과 기

업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. 아

라헌법무사 사무소는 등기업무 처리를 비롯해 민사

분쟁 법률 상담, 회사 법률 상담, 성년 후견인 상담 등 생활에서 발

생하는 여러 법률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.

고택영 법무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시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

고 친절한 법률 상담과 변함없는 법률 봉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

하겠다 며 고향 안덕면 지역에 대한 법률 봉사도 계속 이어갈 것

이라고 말했다. ☎ 755-7776. 현영종기자

금주(1월 8일~14일)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

당첨번호 6, 7, 13, 28, 36, 42

2 등

보너스숫자
41

1 등 6개 숫자 일치

2 등
5개 숫자+

보너스숫자일치

3 등 5개 숫자 일치

4 등 4개 숫자 일치

5 등 3개 숫자 일치

로또복권 <제1101회>

노지감귤 가격 오름세… 월동채소 고전 전세사기에 우는 3040세대…

제주서도 51건 피해사례 인정

작년 라면 수출액 사상 최대 지난해 출시 60년을 맞은 한국라면의 수출액이 10억달러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 7일 관세청과 식

품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% 증가한 9억5200만달러(약 1조2000억원)로 잠정 집계됐다.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

아진 주요 이유로는 K-콘텐츠의 인기가 꼽힌다. 한국 영화와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라면이 노출되며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.

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. 연합뉴스


